
경남도, 수도권 기업에 ‘경남의 미래와 투자기회’ 알린다

- 20일, 서울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…수도권 기업인 300여 명 초청 

- 우주항공·방산·SMR 등 미래산업 투자기회와 맞춤형 지원제도 소개

- 탄탄한 산업생태계, 입지 경쟁력 등 경남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부각

경상남도(도지사 박완수)는 오는 10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수도권 소

재 잠재투자기업 최고경영자(CEO)와 주요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

‘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’​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설명회는 민선9기 경남도의 미래 성장 전략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투

자계획에 발맞춰,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산업 투자 기회를 수도권 기업에 알

리고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.

경남은 우주항공, 방위산업, 첨단조선·해양, 원전·소형모듈원자로(SMR), 미래모

빌리티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. 관련 앵커기업과 소재·부품·장비 

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산업생태계가 형성돼 있어 기업의 신규 투자와 사업 확

장을 위한 기반도 갖추고 있다.

경남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주요 산업과 투자입지를 소개하고, 기업의 투자 단계

와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와 투자 인센티브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

이다.

행사는 ▲경남의 미래산업 및 투자환경 소개 ▲주요 투자기업과의 투자협약

(MOU) 체결 ▲경남 투자 우수기업 표창 ▲기업별 일대일 맞춤형 투자상담 등으

로 진행된다.

특히 일대일 투자상담을 통해 기업별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, 투자 가

능 부지와 지원제도를 연계해 설명회 이후에도 투자 검토 단계부터 실제 투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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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료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.

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“이번 설명회는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환경

을 수도권 기업인들에게 직접 알리고, 기업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경남으로 연결

하는 자리가 될 것”이라며, “기업에는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, 경남에는 양질의 

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유치 성과 창출에 총

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이번 설명회 사전등록은 10월 19일까지 경상남도 공식 누리집

(www.gyeongnam.go.kr)의 ‘민원참여 > 주요알림 > 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

명회’ 배너에 안내된 정보 무늬(QR코드)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투자유치과 박성진 

주무관(055-211-40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